
정부, 구미 불산가스 피해 조사
9개 부처 포함 26명 조사단 구성 … 특별재난지역 지정 검토

9월27일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휴브글로벌 불산가스 누출사고와 관련해 정부합동조사단이 10월5일 구미에

서 조사활동에 들어갔다.

정부 재난합동조사단은 국무총리실 안전환경정책관을 단장으로 행정안전부, 환경부, 농림부 등 9개 부처 23

명과 민간전문가 3명 등 모두 26명으로 구성됐다.

조사단은 구미시청에서 상황을 보고받은 뒤 사고 현장과 산동면 봉산리 등 인접지역을 조사했으며, 10월7일

까지 주민 인평피해, 환경오염 실태, 농·축산 피해, 근로자 피해, 산업단지 안전관리 실태·피해 등을 조사한 뒤

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.

조사단은 필요하면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, 환경부는 10월9일께 토지오염도 조사결과

가 나오면 역학조사를 추가로 진행할 방침이다.

재난합동조사단 김중열(소방방재청 예방총괄과장) 부단장은 “정부는 피해접수 내용을 현장 확인한 후 구미

시의 복구능력과 휴브글로벌 책임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

정”이라고 밝혔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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